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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옥시, 방향제 소송 “무승부”
옥시, 특허출원 전 상품화로 가치 상실 … 국내 시장규모 400억원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전기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방향제를 놓고 치열한 시장쟁탈전을 벌이던 옥시와 

LG생활건강의 특허권 분쟁이 의외로 싱겁게 끝났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상철)는 12월2일 옥시가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액체 가열 

휘발식 전기 발향기> 특허권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는 특허출원 전 상품을 제조․판매해 스스로 특허로서

의 가치를 상실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뒤 상품을 판매해야 하고 제품 실험범

위를 넘어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만큼 신규성이 없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옥시는 1999년 9월 전기식 방향제를 특허출원하고 2002년 1월 특허를 등록했지만, 출원에 앞서 1999년 1월

부터 <팅커벨 향기 접속>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그러나 옥시는 비슷한 시기에 LG생활건강이 전기식 방향제 시장에 뛰어들고 점점 시장이 커지자 2003년 3

월 소송을 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양측 모두 외국의 유사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특허라고 볼 수 없다”며 특허

출원 전 옥시가 판매한 방향제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국내 방향제 시장은 전기식 방향제를 포함해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LG생활건강과 옥시, 한국

Johnson&Johnson 등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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